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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이을용·2026년 이태석…한국 역대 2호 ⽗⼦ 월드컵 출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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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황준선 기자 =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

경기, 후반 한국 이태석이 팀의 첫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 하고 있다. 2025.11.18. hwang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김진엽 기자 = 2026 국제축구연맹(FIFA)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대 2호 부자(⽗⼦) 월드컵 출격 가능

성이 생겼다. 측면 수비수 이태석(24·아우스트리아 빈)이 그 주인공이다.

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 사전캠프가 진행되는 미국 솔

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한다.

지난 16일 최종 명단 발표에서 승선한 26인의 태극 전사 중 해외파는 각 소속팀 일정이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

다.

오스트리아 무대를 누비는 이태석도 홍 감독의 선택을 받아 생애 첫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있다.

지난 2024년 11월 쿠웨이트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그는 꾸준하게 태극마크를 달아왔고,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활약

한 실력을 인정받아 북중미에도 동행하게 됐다.

이태석은 좌우 측면 수비는 물론, 왼쪽 측면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, 홍명보호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.



[서울=뉴시스]K리그2 경남FC 이을용 감독. (사진=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)

예상대로 이태석이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면, 한국 축구 사상 두 번째로 '부자 월드컵 출격'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.

이태석의 아버지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을용 전 감독이다.

이태석이 아버지가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던 2002년에 태어나 의미는 배가 된다.

한국 축구 역사상 부자가 월드컵에 출전했던 건 차범근 전 감독과 차두리 프로축구 K리그2 화성FC 감독이 유일했다.

차 전 감독은 1986년 멕시코 대회를, 차두리 감독은 2002 한일 대회,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 출전한 바 있다.

부자 태극마크로 시선을 넓히면 지금까지 총 네 번의 사례가 있었다.

고 김찬기-김석원 부자가 한국 축구 사상 첫 부자 국가대표로 활약했다.

이후 차범근-차두리, 이을용-이태석 부자가 계보를 이었다.

2025년에는 이기형-이호재(포항스틸러스) 부자가 역대 네 번째 부자 국가대표가 됐다.



[성남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호재(왼쪽)와 이태석이 3일 오후 경기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훈련 전

인터뷰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

동아시아 축구연맹(EAFF) E-1 챔피언십'(동아시안컵)에 출전하는 남자대표팀은 오는 7일 오후 8시 중국과의 개막전을 시작으

로 11일 오후 8시 홍콩, 15일 오후 7시 24분 일본과 차례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른다. 2025.07.03.

ks@newsis.com

한편 홍명보호는 미국 사전 캠프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.

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트리니다드토바고, 6월4일 오전 10시 엘살바도르를 만난다.

두 경기 모두 솔트레이크시티의 브리검영대 BYU 사우스 필드에서 펼쳐진다.

평가전을 모두 마친 후에는 현지 시간으로 6월5일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차려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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